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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  3월 18일, 크릠과 세와스토폴리 러시아와 통일된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에서 이

를 기념하는 공연이 열렸다. 공연에는 사할린주의 예술단들,  보컬리스트들 등이 출연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우리 함께. 스포츠> 동계                

장애인올림픽 사할린에서 개막
3월 19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대규모 경기 개막

식이 열렸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알파인스

키, 휠체어 컬링 경기에 400여 명의 선수들

이 참가하며, 3월 21일(목)부터 26일(화)까

지 경기는 '고르늬 워즈두흐' 스키장과 '워

스토크' 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패럴림픽 경기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부르그,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첼랴빈스

크, 튜멘, 모스크바주, 크라스노다르‧페름‧ 

캄차트카‧크라스야르스크  변경, 한틔-만

시이스크 자치구, 우드무르치야 공화국과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등지에서 온 선수

들이 참가한다. 사할린주는 90명의 선수들

과 코치들이 대표한다.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한 왈레리 리마

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이 이런 대규모 대

회의 장이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큰 용기

를 지닌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자랑스

럽습니다. 이 분들은 목표달성에 대한 인

내의 빛난 모범입니다. 선수들에게 행운을, 

관중들에게는 밝은 일상을 기원합니다"라

고 전했다.

사할린 소비자보호감독청,           
사할린에 홍역 발생 확인

사할린주에 올 초부터 49명의 홍역 환

자가 발생해 검진 결과 35명이 확진됐다고 

사할린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홍역은 주로 아동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사할린과 쿠릴의 아동들 사이

에 감염률은 77.6%이고, 성인 중에서는 11

명이 확진됐다. 

'전염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사례

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유입돼 발생한 것으

로 평가되며, 나머지 환자들은 사할린주에 

거주자들로서 감염됐다. 홍역은 예방접종

을 받지 않은 아동이 홍역이 발생한 러시

아 연방 지역을 다녀온 경우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3월 1일 모스크바

발 6283항공편으로 3월 2일 사할린에 도착

한 승객들과 3월 3일 유즈노사할린스크발 

4621항공편으로 유즈노쿠릴스크에 도착한 

승객들은 병원을 방문하길 당부하고 있다.

사할린의 스키점프 선수들,     
러시아 챔피언 돼

3월 19일 니즈니 타길에서 열린 러시아 

스키점프 선수권대회에서 사할린의 대표팀

이 금메달을 따냈다. 러시아 13개 지역에서 

출전한 79명의 최강 스키선수들이 К-120 

스키점프대에서 우승을 위해 경기를 치렀다.

'경기 단체전에서 블라디미르 스피와

코브 코치의 지도 아래 사할린의 스키점프 

선수 막심 콜로보브, 알렉산드르 바줴노브, 

니키타 로보다, 제니스 공이 금메달을 따냈

다.'고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존경하는 사할린의 문화계 종사자 여러분!
3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문화계 종사자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국

민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을 하시

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직업 기념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을 남기며, 그들을 더 나은, 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따라

서 문화발전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

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체호브센터에 새로운  무대를 열었습니다. 

창작의 공간과 미술관을  열었으니 전 지역 구석구석에서 계몽적

인 활동을 이어갑시다.

사할린주의 문화적 생활은 매일 다채로움으로 풍성합니다. 연극 

<미친 돈>, <튀김 또는 국제 생선의 날>은 찬란한 행사였습니다. 오

페레타 '실바'를 원작으로 한 <차르다쉬의 공작 부인> 연극공연은 뜨

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미술가들의 전시

회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영화와 공연과 

노래와 영상과 책, 그림들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전문성과 성실한 노고와 아름답고 선한 이상을 위해 일하시는 문

화계 종사자 여러분과 원로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창의적 에너지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문화계 종사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재선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진행

되었다. 처음으로 이번 투표는 전국 약 3분의 1 지역에서 원격 전자투표

로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조서를 100% 처리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87.28%, 7,630만 명)로 재선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러시아 

현대사에서 기록적인 투표율(77.44%, 8,71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에는 유권자 총 292,61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율

은 78.92%에 달했다고 사할린주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발표했

다. 개표 결과 광학 스캔 투표함, 일반 투표함, 이동식 투표함에서 유효 

투표지 28만 6,843개와 무효 투표지 5,644개가 나왔다.

사할린 유권자의 표는 다음과 같다.

블라디미르 푸틴 - 86.37%(252,615표)

니콜라이 하리토노브 - (러시아연방 공산당), 4.61% (13,470표)

블라디슬라브 다완코브 - (새로운 사람들), 3.85% (11,254표)

레오니드 슬루츠키 - (러시아 자유 민주당), 3.25% (9,504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사할린동포도 적극 참가하여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투표 인증사진도 많이 찍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며, 올 가을에 만 100세를 맞이하는 이

손귀 어르신은 선거 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 지난 16일(토) 집에서 투

표를 할 수 있었다. 댁을 찾은 선거위원회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에게 꽃

다발을 선사하여 다가오는 생신도 축했다.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은 5월 7일에 거행할 예정이고 대통령 임기

는 6년이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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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즐거운 출발> 행사에 사할린의                

가정들 참가
3월 16일 가정의 해의 일환으로 <즐거운 출발> 행사가 사

할린주에서 진행돼  우글레고르스크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 스

포츠부는 가정팀들이 잘 준비하여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속도

와 민첩성, 정확성 속에 서로 경쟁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스웨틀라나 포포와 훈련 강사는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 스포

츠인 가족들의 끈끈한 단합을 보여주며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 자녀를 둔 가정만 아니라 지역 '배구 체육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공 굴리며 목표점 돌아

오기, 훌라흐프 게임에서 경쟁을 벌였다. 사할린 주민들이 이 행

사를 진행하며 얻은 정서와 활력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러시아 가정의 해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은 

가정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할린주도 예외없이 이런 가족 활동을 위한 자체 행사들

을 조성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еселых стартах»

16 марта в рамках Года семь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а акция «Веселые старты»,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жители Углегорска. Команды 
показали хорош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заботу друг о друге, со-
ревнуясь между собой в скорости, ловкости и меткости,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спорта.

— Мы собрались и повеселились, показав сплочен-
ность семей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 отметила тренер 
Светлана Попова.

Участие в стартах принимали не только семьи с деть-
ми, но и воспитанники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Ш по волей-
болу» и их родители. Команд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ведении 
мяча, проходе змейкой через конусы, а также в играх с 
обручем. Заряд эмоций и энергии,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и са-
халинцы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ет хорошей памятью 
о прошедшем событии. Отметим, что в рамках Года семьи 
в России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
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и укрепл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Са-
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стала исключением и организовала 
собствен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й.

사할린의 학생들 지역 석유가스산업을 
알게 되다

<사할린의 전통.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 성과 

전시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석유 채취 가스프롬' 회사 창립

일 기념이 조성됐다. 사할린의 가스산업 종사자들은 사할린 대

륙붕개발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

다. 무인 원격조정 기구인 실제 수중로봇은 전람회 주인공 중 하

나였다. 이러한 기계들은 숨겨진 수중장비들을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중량 400kg의 로봇은 50kg의 짐

을 옮길 수 있으며, 높은 조도의 조명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전람회에서 선보인 대륙붕개발사업을 위한 해양탐사로봇

은 대륙붕개발에 구조와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연방기관

인 '해양구조대'가 사용하고 있다.

전람회 방문객들에게는 지질학의 기초에 대해 설명해주

고, 열화상 무인기를 보여주며, 학생들에게는 첫 구조작업의 

기초를 가르쳐주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нефте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ью региона
На выставке дости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состоялся день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стров-
ные газовики рассказали школьникам о передовых тех-
нологиях, которые применяются на островном шельфе.

Одним из героев экспозиции стал настоящий подво-
дный робот — телеуправляемый необитаемый подводный 
аппарат. Такие машины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осмотра и об-
служивания скрытого под водой оборудования. 400-кило-
граммовый аппарат способен перемещать 50 килограм-
мов груза, оснащен мощными прожекторами и камерой.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на выставке робота для работ на 
шельфе использует "Морспасслужба" — федеральное уч-
реждение, занятое спасательными и сервисными работами 
на шельфе. Также посетителям выставки рассказали об 
основах геологии, показали беспилотники с тепловизором 
и преподали школьникам основы оказания первой помощи.

 러시아 국민들, 가정지원에 대해          
요망하는 조치 언급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은 현재 그들의 가족보다 더 많은 자

녀들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베테베은행과 '오트크릐찌예'은행이 설문조사

를 통해 밝힌 가운데 가족 확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지원조치로서 응답자들은 양질의 무료 의료서비스 및 교육, 

추가 자녀수당을 언급했다고 '오트크릐찌예'은행이 전했다.  

가정의 해를 주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두 명 중 한 명은 한 가정

에 최소 2명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의 11%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선호했다. 북 캅카즈 지역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응답자

의 12%는 1자녀 가정을 선호했고, 응답자의 17%가 할 수 있는 대

로 많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현재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국민은 가족 공동예산(59%)을 운영하

고 있다. 다른 18%는 가정 공동자금이 있고,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 예산이 있다면 '혼합형' 가족 예산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10%는 예산 배당을 선호했고, 13%는 가족이 없

이 스스로 소비하는 것을 택했다.

편안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조

사 참가자들의 견해는 분분했다. 응답자의 16%가 가족 구성원 

1인당 한 달에 3만 루블리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주로 이 금액

은 다자녀 가구의 가장이 언급했다. 22%는 3만-5만 루블리라

고 응답했고, 5만-7만 루블리라는 응답자도 22%나 된다. 응답

자의 약 1/5은 각 가족 구성원당 원하는 생활비로 7만-10만 루

블리를 언급했고, 13%는 가족 구성원당 10만 루블리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설문조사 참가자 대다수(51%)는 가족 지출비용으로 가족 

식비(51%), 의료서비스 및 약품 구매(41%), 의류 및 신발 구매

(28%) 등으로 가족 생활비를 절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스포츠 강습, 가전제품 구

입과 오락을 위한 지출은 스스로 금지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가족의 발전을 위한 러시아인의 견해로는 응답자의 52%

가 무료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했고, 30%

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무료 교육과 식사를, 29%가 자

녀를 위한 추가 지원금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25%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조기연금에 대한 규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답했고, 20%가 토지에 대한 무료 및 특혜 이용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금 특별 삭감 혜택에는 20%가 응답, 응

답자의 12%는 추가 가족 혜택과 특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웨테베은행과 '오트크릐치예'은행이 3월1

일- 8일까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도시들에 거주하는 18

세-65세 연령의 주민 1500명을 대표 표본으로 하여 실시했다.

Россияне рассказали о желаем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воих семей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ян хотели бы воспитывать боль-
ше детей, чем есть сейчас в их семьях. Это показал 
опрос*, проведенный ВТБ и банком "Открытие". 

  (8면에 계속)

사할린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3천 53억 루블

리라는 기록적인 투자액 유치에 달성했

다. 총투자량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비율

은 27%에 불과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사업위

원회에서 밝혔다.

안톤 자이체브 주정부 부총재는 사할

린주 고정자본에 유입되는 투자의 역동

성에 대해 설명했다.

"대외적 요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사할린 지역에 지난해 3천 53억 루

블리라는 기록적 투자금이 유치되었다. 

동시에 총투자량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비율은 단지27%였다. 예를 들면 2021

년에는 이 부문의 투자량은 49.6%였다. 

이번에는 건설, 에너지, 교통 운송 및 

물류, 수산업단지, 석탄산업 분야에서 대

규모 투자가 이뤄진 덕분에 이러한 성과

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부총재는 강조

했다. 

회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향후 코르사코브 지역의 오호츠코예 구

역에 시행할 계획인 관광단지 조성 기획

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오호

츠코예 구역은 사할린 남부의 가장 인

기 높은 관광지 중 하나다.  지난해에 이 

마을을 20만 명이 방문했다. 이는 이 마

을이 섬의 야생적 자연여행의  출발점이

라는 것과 연관돼 있다. 또한 여기에는 

사할린 주민들과 섬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해변도 있다. 이 휴식의 장소가 모

든 현대적 표준을 갖추고, 편안하고 안

전한 곳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획 실행

의 참여를 위해 사업가들을 초대한다."

고 말했다.

올해는 첫 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

운데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해변은 '시

니 플라그(파란 깃발: 최고 품질 영역)' 

첫째 분류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편안함과 안전기준을 갖추

어야 한다는 뜻이다. 

코르사코브의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시장은 "이곳에 청결한 해변과 해안선을 

제공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성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에 특별히 주

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실시간 전망대를 

설치하고, 아동을 위한 해수욕 구역을 마

련하며, 응급처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관광시설로서 파라솔과 해변의자, 샤

워실, 보트 운항, 안내소, 양질의 가족 휴

식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출 예

정이다.

해변 정비작업은 관광단지 조성에 따

른 대규모 기획의 일부다. 앞으로 오호츠

코예 구역 투나이차 호수에는  자전거 하

이킹, 도보 하이킹 코스를 조성하고, 특

별행사장,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운영 

및 쇼핑을 위한 추가 장소, 사우나 단지

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고정자금에 기록적인 투자

지난 3월 13~16일 모스크바 시립대학교 (모스

크바시립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에서 제1회 국제포

럼 <교육 공간에서 동부 아시아의 언어와 문화>가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분야의 전

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럼의 목적은 동부 아

시아의 언어와 문화 연구 및 개발에 관한 러시아의 

주요 동양학자, 대학 교수, 젊은 연구가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통일된 과학 및 교육 공간을 만드는 데 

있었다. 

포럼 첫날에는 동양학 및 교육 분야의 주요 전문

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기조 연설을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동양언어 연구', '러일 문화관계',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동

부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 '조선시대 교재', 그

리고 '중국 최초의 황제의 묘지' 등등이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3부문 (중국학, 

동양학, 한국학 )으로 나뉘어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분과회의가 열렸다. 3월 16일은 대학생 과학의 날을 

맞아 청년 과학연구의 일환으로 자신의 첫 과학적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번 포럼에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참석했다. 이는 작년 11월 사할린 국립대학교과 모

스크바 시립대학 간의 협력 협정체결로 가능했다. 

협력협약은 사할린국립대가 <우선 순위 2030>프로

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

교 기획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모스크바 포럼에서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이 <사할

린 국립대학교의 예비 한국어 교사 양성 측면에

서 문화계몽 활동>이란 주제로 발표해 많은 관

심을 일으켰다. 동 대학 외국어학과장 코르네예

와 인나 한국어 교수는 <천 리 길은 … 유치원에

서 시작: 입학 지원자 준비>란 주제로 활동교실

을 열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번 포럼을 찾은 

사할린 대학생들의 발표의 주제도 재미있었다. 학

생들은 <중등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의사소통 능

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의 만화>(사할린국립

대 2학년생 옵스트롭스카야 예와, 김 빅토리아),  

<문화 간 의사소통 수단방법인 '민속 놀이', 한민족놀

이 '제기차기', 타지크 민속 놀이 '량가'>(사할린국립

대 3학년생 압두라흐마노와 마르하보)란 주제로 자

신의 첫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연구 공유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대학생들과 많이 교제하여 학생들

의 교육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며, 포

럼은 자신의 성장에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하고, 또

한 모스크바 학생들은 사할린에 대한 관심이 생겼

다고 했다. 

사할린 대표단은 포럼 참가에 대해 만족하며 교

수 간, 학생 간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 교육을 위한 통

일된 공간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랐다.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아

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 기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

는 협력활동이 미래를 보여준다"며 "2회 '아시아와

의 대화'국제학교는 올 5월에 말에 진행될 예정"이

라고 전했다.

(배순신 본사 기자)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견습 기자)

사할린 교수와 학생들, '교육공간에서 동부 
아시아의 언어와 문화' 국제포럼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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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아리랑

따뜻한 조선땅을 놔 두고

가라후토엔 내 여기 왜 왔나

풍파 사나운 바다를 건너

한많은 남화태(南樺太) 징용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즘한글서예협회 이종선 회장의 초청을 받고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 도착했다. 개막식을 마치고 30명의 작가들이 내

놓은 100점이나 되는 한국 전통문화 서예작품들을 감상했다. 

이종선 회장님이 축사를 부탁하셔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은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해방이 되었지만, 억

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70년을 러시아 국민으로 살아야 했지

만, 우리는 독자적인 한글이 있어서 당당하게 디아스포라와 고

난을 넘길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그래서 러시아 

전국에서 사할린에서만 한글판 새고려신문이 존재한다. 

전국에서 불리는 아리랑이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서체로 

표현된 아름다운 서예작품이 되어 걸려 있다. 한국 전통문화 '서

예'라는 예술 분야인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한글이 예술작품으

로 탄생한 전시회이다. 

아름다운 서체로 쓰여진 한글이 눈에 들어왔다. 서예로 탄

생한 다양한 한글 서체는 꽃이 되고 나비가 되어 내게 말을 걸

어온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이즘협회 작가들에게 존경심을 보낸다. 사

회주의 국가에서는 계승이 안되는 분야이다. 북한에는 서예전시

회 같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들이 국

악신문사에 기증이 되어 국내외에서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얼 이종선 회장님이 직접 '사할린아리랑' 작품 앞으로 나를 

안내를 해주셨다. 그동안 국악신문 수요 연재 한글서예로만 받

아보았던 예술작품을 직접 보니 감동이 밀려왔다. 

특히 이 작품은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 공노원(사할린한

국어교육협회 부회장)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뜨기 5일 전 (2022

년 9월 25일자) 수요연재로 나와서 더욱 스토리를 더하는 작품

이다. 당시 9월 28일 양구 두타연에서 개최되는 PLZ축제에 인

천과 양주에 사는 사할린동포들이 초청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

는 버스 안에서 이종선 선생의 사할린아리랑 작품을 공노원 선

생이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공 선생은 한얼 선생의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 음악사설' 수요연재 내용을 자라나는 고

려인 학생들에게 한글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부모들이 사할린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다. 

당시 일하면서 힘들 때, 고향이 그리울 때, 결혼식 같은 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이었다. 왜

냐하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이 유일했다. 그래서 

누구나 모이면 작대기로 장단을 두드리며 아리랑을 흥얼거렸다. 

러시아나 유럽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곡은 없다.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서든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다. 

올해는 파주에 정주한 150명의 사할린동포들이 귀국 15주

년 기념 행사로 오는 23일 '파주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

날 휘날레에서 사할린 가수들과 이혜솔 명창이 관객들과 '사할

린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로 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사할린아리랑 축제를 통해 사할

린에는 아리랑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사할린 

정부는 우리에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에 아리랑공원과 아리

랑누각을 선사해 주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 불리는 전국 지역에는 아리랑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정선, 진도, 밀양, 문경, 상주, 영천 등. 사

할린 아리랑공원에도 사할린 한인의 역사가 담긴 이 사할린아리

랑이 새겨진 사할린아리랑노래비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리랑 작품들이 사할린 전시장에서도 걸리

기를 고대해 본다. 우리 동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될 것이다. 현

재 러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글학과도 생겨나고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할린 동포들을 대표해서 이 행사를 개최한 (사)이즘한글

서예협회 이종선 회장과 지원을 해주신 (주)국악신문 기미양 대

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이즘전을 축하한다. 

사할린아리랑

무정한세월 야속하다

청춘시절 날 데려와 팔십삼이 먹도록

여기서 다 늙어 영혼이 되네.

아이구 원통하고도 참말루 싫어

누구게 다 한을 다 풀까요. 

서른다섯에 남편을 잃고

혼저 자탄 애탄하며 

팔십 서이를 살어 나와

누구게다 이런 한을 풀겠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국악신문 제공)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클(글짓기)을 개최합

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

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

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어로는  

사할린한인사( '우리 가족' 주제 포함),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

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

ru, vika131065@gmail.com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

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콩쿠르조직위원회

사할린동포 1세대 22명                     
일시 모국 방문

대 한 적 십 자 사

는 코로나19와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일시 중단됐던 '

사할린 동포 일시 모

국 방문 지원사업'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에 사할린에

서 1세 어르신 20명

은 사할린주한인협

회 박순옥 회장의 인

솔로 지난 16일(토)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고, 블라디보스

토크에서는 대한적

십자사 직원들이 방

문단을 기다렸다. 이

곳에서 사할린방문단과 하바롭스크, 나호드카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명이 

합류하여 1세 어르신 총 22명이 베이징을 경유해 17일(일) 인천에 도착했다.

일시 모국 방문단은 6박 7일간 경복궁, 청와대, 남대문 시장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영주귀국한 형제자매를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 23

일 출국한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시공원 마슬레니차 축제에 1만 명 이상 방문
지난 3월 17

일(일) 유즈노사

할린스크시 가가

린 문화휴식공원

에서 마슬레니차 

축제가 열린 가

운데 1만 명 이상

의 주민이 방문했

다. 주최 측은 방

문객들을 위한 흥

겨운 대회와 민속 

전통놀이, 창작 및 문화 활동교실을 준비했다. 축제 시작 전

부터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사할린 생산제품 시장이 열려 장

난감, 제과류, 인테리어 소품, 장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다.

성인과 어린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놀이대회와  활동교

실이 열려 누구나 스스로 동전 화폐를 만들어보고, 장작을 쪼

개며, 죽마를 탈 수도 있었다.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마슬레니차 기둥을 올라타 선물을 쟁취했고, 유즈노사할린스

크 예술단들은 관객을 위한 춤과 노래로 공연을 펼쳤다. 겨

울보내기 행사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

진 유즈사할린스크 시장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방문하고, 방

문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시리우스. 사할린>                
교육기획의 일환으로       

스포츠 강습 개설
<시리우스. 사할린> 교육기획의 일환으로 첫 스포츠 강습

이 개설된 가운데 가라테, 농구, 수영, 배구 종목에서 진행됐

다. 이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재능있는 훈련생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스포츠 훈련 강습은 3월 19일 통합무술센터에서 열려 3월 

31일까지는 가라테 종목 강습이 진행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온 11세- 17세 연령의 학생 30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강습 외에도 학생들은 아쿠아 파크와 극장, 무인기 활동교

실, 기타 등등을 방문하게 된다.

농구, 수영 배구 종목의 수업이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

지 진행되고 7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즘한글서예가전에서 만난 사할린아리랑
권경석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회장

17일(토) 한국에 도착한 동포들은 1945년 8
월 15일 이전에 출생해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
크,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1세대(22
명)로 오는 23일(토)까지 국내로 영주귀국한 가
족과의 만남 및 한국 문화체험 등 관광 일정을 소
화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22일새 고 려 신 문(4)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7 марта 2024 г. в уни-
верситете Ëнсэ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ежегодной научной 
премии Ëнде (용재학술상). Эта 
престижная премия за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
тар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ежегодно комиссия отбирает 
трех самых достойных. Глав-
ная премия вручается именитому корифею, заслуги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в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либо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Два других лауреата – это молоды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ученые, опубликовавшие свои труды 
в Корее. В этот раз одним из лауреатов стал наш са-
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отборочная комиссия единогласно проголосовала за 
решение вручить эту награду сахалинскому ученому. 
Кстати, это только второй случай, когда премию 
вручили зарубежному корейцу.

- Юлия, примите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
ния с такой высокой оценкой вашей научной дея-
тельности.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за что Вы полу-
чили премию. 

- Спасибо за поздравления!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нео-
жиданно и приятно. Премия была вручена по факту за 
книгу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Это пока мой 
основной труд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нига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2015 году, 
в Корее ее перевели и опубликовали в 2022 г.  Благода-
ря чему, корейские читатели и коллеги из университе-
тов смогли с ней ознакомиться. Мне важно, что именно 
эта книга,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сновные результа-
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тем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а 
замечена и отмечена в Корее.

- Знаю, что в рамках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у вас со-
стоялась открытая лекция. Кто стал ее слушателем, 
о чем Вы рассказывали.

Тема была сложная. Я рассказывала о новых рас-
секре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которые поступили в наш 
музей 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ах корейцев, 
случившихся в деревнях Мидзухо, Камисиска, Усиро, 
Тирикоро в августе 1945 г. Ознакомила слушателей с 
некотор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е до-
ступны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лекции просили рассказать о 
моей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и о том, как начинала свою 
научную работу. Я рассказала про своего дедушку, 
который подвергс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60 
лет прожил на Сахалине, репатриировался в 2000 г. и 
умер в Корее на 80-м году жизни. Слушателей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ла эта семейная история, задавали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ни-
верситетом Ëнсэ продолжится, и мы сможем наладить 
прочные научные связи.

- Мы представляли Вас читателям нашей газе-
ты, но публикация был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она 
вышла около 10 лет назад. В этот раз интервью с 
Вами выходит на русской полосе. Для начала про-
шу рассказать, как Вы пришли в науку, в историю, 
почему решили заняться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
рейцев?

- В 2008 г. я окончила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
сти «История», причем заочно, и хотела поступить в 
аспирантуру. На кафедре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мне по-
советовали науч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Марину Ивановну 
Ищенко,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арина Иванов-
на – один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этнографов, 
она изучает культуру и историю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
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и ее 
супруг – д.и.н. Михаил Станиславович Высоков – много 
помогали и сейчас помогают мне в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
сти. Именно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предложила мне взять 
для изучения тему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де-
лав акцент, что поскольку я сама выходец из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то смогу представить новый интересный 
взгляд на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у диаспоры. Так 
эта тема стала моей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исследований.

В 2009 г. на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станкин-
ские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езжал известный рос-
сийский кореевед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Ланьков. Он под-
сказал, что хорошо бы поехать учиться в Корею, чтобы 
из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лучше поня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
туру и особен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Я по-
слушалась, и в 2011 г. уехал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где 
училась в магистратуре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е до 2014 г., 
чуть позже защитила там магисте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очень много помогал мне в пери-
од написания и кандидат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которую я 
защитила в 2016 г.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Именно этих трех людей –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Ищен-

ко, Михаил Станиславович Высоков, Андрей Николае-
вич Ланьков – я считаю главными своими учителями и 
наставниками,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или мой путь в науке и 
сделали меня историком. Также важную роль в моей 
судьбе сыграли мой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 Универ-
ситете Корё Мин Кён Хён, профессора Пак Чон Хё, Бан 
Иль Гвон, Ким Джон Хон и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
ные.

Уже более 15 лет я занимаюсь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
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риходится изу-
чать и работать над другими темами, вести другие про-
екты, моя первая тема остается для меня особенной. 
Она постоянно раскрывается новыми граням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ереосмысления и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Кстат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знали меня как исто-
рика благодаря публикациям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
мун».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это.

- Вы окончили докторанту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РАН. Вам осталось завер-
шить и защитить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Ее тема 
тоже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и кандидатская?

- Частично да, конечно, связана. Главным пред-
метом моего кандидат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а про-
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не 
состоялась по ряду причин. Но эта проблема не воз-
никла в вакууме, он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в регион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патриаци-
ей японцев в Японию, массовой миграцией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наши острова. Все эти события в сово-
купности и являются предметом моего докторского ис-
следования. Хотелось бы закончить написание текста 
диссерт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но не знаю, какие будут ус-
ловия в плане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и других обстоя-
тельств.

- Вы являетесь заведующим научно-редакци-
онного отдела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Ваша работа?

- Основная работа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ейчас – 
это периодическое научное издание журнала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Для журнала необходима работа 
по отбору статей, корректированию, редактированию, 
верстке и изданию. Вся эта работа лежит на научно-ре-
дакционном отделе. Нас в отделе всего три сотрудни-
ка, но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мы справляется с этой слож-
ной работой. Также мы готовим к изданию все другие 
печатные работы нашего музея – монографии, катало-
ги, брошюры, сборники статей.

- Вы очень много выступаете с лекциями в раз-
ных проектах. О чем они?

- В основном, конечно, самая главная тема – исто-
рия и культур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она ин-
тересует научные институ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Японии. 
Много поездок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ут темы 
уже другие. Они связаны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а, Ку-
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аселением островов, их историо-
графическим и историоведческим изучением. Иногда 
является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и такая тема, как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1953 гг., которая являлась предметом моей 
магистер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Корё.

- Знаю, Вы являетесь одним из авторов учебни-
ков 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по истории и краеведению 
Сахалина. Можно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й.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2022 г. свет увидели три тома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
еве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была в составе ав-
тор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просветитель-
ск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ценна для 
каждого ученого. Если пригласили писать учебник – это 
уже некое признание заслуг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Поэто-
му, для меня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особенной, постаралась 
сделать все на высоком научном уровне. К тому же, я 
писала часть параграфов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относяще-
гося к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в., отразила там по воз-
можности, и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 ранее 
выходившие учебники по истори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е 
включали ник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о корейцев.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Основная тема                            
исследований -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лия Ивановна Дин
1979 г. рождени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окончил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
сти «История», магистратуру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по специ-
альности «История», докторанту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РАН..Заведующий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Автор книг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
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 территори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е-
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Карафуто 1920 г.»,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еве-
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
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
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
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
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
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
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vika131065@
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

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Бейк Ку Сен выдвинут                     
на присвоение звания Почё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
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Бейк Ку Сен выдвинут на 
присвоение звания Почётного граж-
данина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Процедуру присвоения звания 
Почё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Хабаровска 
предваряет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на сайте города.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
шени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депутаты 
Хабаров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в конце мая.

* * *
Бейк Ку Се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одился 23 января 

1951 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школе был одноклассни-
ком Юрия Тена (1951-2003), будущего депутата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й Думы и председа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й националь-
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ет в г. Хабаровске с 1967 года. После оконча-
ния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нженер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 1973 по 1993 гг. служил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СССР. В 1980-х гг. выполнял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лг в 
Республике Афганистан. Офицер запаса. Работал в Хаба-
ровске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ДВЖД.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
ния в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
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
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Ха-
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Учредитель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троительно-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пании ООО Статус. Основатель Хабаровского культур-
ного центра «Ариран», ставшего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города.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ями «За отвагу»,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АМа», Грамотой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оину-интер-
националисту»,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губернатора Хабаров-
ского края «150 лет Айгунского договора. За заслуги». По 
итогам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паводка на Амуре в 2013 
году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Участнику борьбы со стихией на 
Амуре».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
ду российским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стран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граждён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орденом Республики III степени (КНДР).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Сеул возобновляет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8 марта Сеул возобновил ежегодный проект поисков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военнос-
лужащие будут вести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в 36 район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до начала ноября. В этом году агентство наме-
рено собрать более 12.500 образцов ДНК членов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удалось идентифициро-
вать останки 225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KB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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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Саммит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рта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Третий саммит за демокра-

тию,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три дня. В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министерская кон-
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демократи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ысши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из 30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Энтони Блинкен.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с 
участием 20 докладчиков из РК и из-за рубежа.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цифровые угроз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процесса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и роль демократии в защите 
онлайн-свободы.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лидеров запла-
нировано на вечер 20 марта,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саммита. 
На нём выступят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емьер-ми-
нистр Дании Метте Фредериксен и президент Кении Уи-
льям Руто.

РК и Россия обсуждают ситуацию                      
с задерж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цем

13 марта посол РК в Москве Ли До Хун встрети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ндре-
ем Руденк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он попросил российское пра-
вительство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вопроса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
опасности и защиты пра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задержанного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В тот же день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
рова заявила, чт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нахо-
дится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адержан-
ному права на консульский доступ». При этом Захарова 
отказалась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обви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юж-
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заявив, что это конфиденци-
альный вопрос. Ране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агентство ТАСС 
сообщило, что южнокореец по фамилии Пэк с конца фев-
раля содержится в следственном изоляторе «Лефортово» 
в Москве, куда он был доставлен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Мини-
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сообщило, что поддержива-
ет контакты с росси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эк, являясь мисси-
онер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группы Global Love 
Rice Sharing Foundation,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чем десяти 
лет оказывал помощ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беженцам. Как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Ли Сон Гу, «обвинения в шпио-
наже являются либо недоразумением, либо преследуют 
политическую цель». Поэтому фонд будет искать пути е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РК участвует в борьбе с глобальным 
мошенничеством

11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страны-члены Большой семёр-
ки, РК, Австралия, Новая Зеландия и Сингапур, приня-
ли Заявление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Первый в мире документ, касающийся 
борьбы с мошенничеством в глобальном масштабе, был 
принят 11 марта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дн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роблеме глобальн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Global Fraud Summit). Она проходит в Лондоне. Как от-
мечено в принятом документе, мошенники становя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сё более изощрёнными. В этой связ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и частные 
лица несут общ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еагирование на 
растущую угрозу.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ми-
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 
Сан Мин, заявил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что Сеул посто-
ян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Интерполом в розыске и репатриа-
ции на родину подозреваемых в мошенничестве. Кроме 
того, РК участвует в проекте Интерпола по задержанию 
членов преступ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нимающихся голосо-
вым фишингом.

Глава минздрава РК обеспокоен                   
отставкой профессоров-медиков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выразил «серьёзн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решения профессоро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в мас-
совом порядке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Комитет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объявил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что профессора 16 медицин-
ских вузов уйдут в отставку с 25 марта, поскольку систе-
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казалась парализована забастовкой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К массовым действиям против плана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90% из 13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
н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будет трудно по-
нять профессоров, которые оставят своих пациентов без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е желая идти по пути диалога и 
компромисса»,-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Он призвал профессо-
ров сосредоточить усилия на том, чтобы убедить студен-
тов возобновить занятия, а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вернуться в 
больницы,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ях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о Гю Хон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яти крупней-
ших многопрофильных больниц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
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RKI

13-16 марта 2024 года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уни-
верситете МГПУ прошёл Пер-
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
странстве». На форуме встре-
ти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китаеведен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и японоведения. Цель фору-
ма — создание единого на-
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и об-
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учёных-востоко-
вед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узов, 
молод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о 
вопросам изучения и освое-
ния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 Восточ-
ной Азии.

В первый день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и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востоко-
вед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
ставившие пленарные докла-
ды по разнообразным темам. 
Темы докладов охватили ши-
рокий спектр вопросов, включая изуче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русско-японскую культурную связь, демогра-
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сто-
рию и культуру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рейские учеб-
ные пособия эпохи Чосон и погреб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вого императора Китая.

С 14 по 15 марта прошли секционные заседания, 
гд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китаеведения, японоведе-
ния и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научные докла-
ды.

16 марта состоялся день студенческой науки, в рам-
ках которого молод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про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перв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ГУ, 
которые побывали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Московским городским университе-
том, принятого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шко-
лы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рограмма «Приоритет 2030»).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у автора вызвала работа в секц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
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поделилась 
ценнейшим опытом и  методикой работы с будущ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педагогами, применяемой препода-
ва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на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к аспект 
подготовки будущих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
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зличных ву-
зов страны.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 мастер-класс "Дорога в 
тысячу ли начинается с... детского сада: как вырастить 
абитуриента" от заведующего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ИФИиВ Инны Корнеевой. Она 
познакомила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
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дходах и методах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применяемых преподавате-
лем. Благодаря выступления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
ГУ,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обрели новые знания 
о культур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лоссальном влиянии в регионе аутентичных  корей-
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 У столичных студентов поя-
вился интерес к региону, как к возможному будущему 

месту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студенческой кон-

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и и саха-
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Студенты 2 курса Институ-
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
токоведения Ева Овстровская 
и Виктория Ким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  "Мультфильмы как 
средство развития коммуника-
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едн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е", а 
студентка 3 курса Абдурахма-
нова Мархабо выступила с те-
мой "Народные игры как форма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ской игры 
«чегичхаги» и таджикской игры 
«лянга». Выступления студен-
тов Сахг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вызвал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ау-
д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по-
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
ми от форума.

Ева Овстровская: "Студентам МГПУ было особен-
н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про жизнь и учебу на Сахалине, 
наш быт, традиции и как проходит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
ным языкам. Наш совместный с Викторией Ким доклад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ультфильм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 интересен всем слушателям, желающим уз-
нать потенциал данного средства обучения, поскольку 
не так м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одобную 
тему. Также нам удалос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студентами 
МГПУ. Мы обсуждали обучение в вузах и сравнивали 
быт и обычаи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Этот форум лично для 
меня -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з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получить об-
ратную связь от экспертов и, конечно же, начать путь 
карьерного становления, поэтому я была очень рада 
получить такой опыт".

Виктория Ким: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мы 
не только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но и выступили с до-
кладами по интересующим нас темам, а также позна-
комились и пообщались со студентами МГПУ, которые 
обещали в будущем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 Рада, что смог-
ла здесь выступить, пообщаться,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за что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

Мархабо Абдурахманова: "Мне выпала уникаль-
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бывать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Узнала много 
новой интерес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же смогла пока-
зать свои знания. Спасибо родному СахГУ за возмож-
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Студенческая мобиль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
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с ведущими учеными-востокове-
дами страны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рограмме «Приоритет 2030».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 ноябре 2023 г. на базе СахГУ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боты школы был заклю-
чен догово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ГПУ. Впереди мно-
го планов.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на базе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один из 
шагов к активному долгосроч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 подчеркнула директор ИФИиВ Эльвира Лим, доба-
вив, что следующ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ланиру-
ется в конце мая 2024 года.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Г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Владивосток, 21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

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ве 
страны укрепляют свои связи после редкого саммита 
своих лидеров в сентябре,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ях го-
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МИ Севера, отслеженных в Сеуле.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куль-
туры России Андреем Малуишевым прибыла на Север 
накануне по случаю 75-лет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
ния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ТАК).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член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уппы Приморского филиала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дельно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Олегом Кожемяко, губернатор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торый граничит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накануне. Это 
стало вторым визитом Кожемяко в Пхеньян с декабря, 
когда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Северной Ко-
реи Ким Ток Хон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углубл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широком спектре областей после сам-
мита меж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и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сентябре.

Губернатор становится желанным гостем               
в Пхенья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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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ормальный 
подход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паводкам          

недопусти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отовится к возможным весенним 

паводкам. Вопрос о защите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т опасных природных явлений рассма-
тривалс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начале 2024 года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ыпа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нег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яда районов возможны сильные паводки, 
выходы воды на пойму, подтопл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насе-
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объектов экономики.

- Даже один затопленный двор – это горе для людей. 
Поэтому формальный подход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паводкам 
недопустим. Мало подготовить места для расселения по-
страдавших. Важно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на-
воднения или снизить их масштаб.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должн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оложение дел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и заранее принять меры.  Расчистить рус-
ла рек, убрать стволы деревьев, ветки, мусор, все, что мо-
жет задерживать воду, подготовить ливневую канализацию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ы должны максимально оператив-
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изменения ситуации, лично окликаться 
на обращения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аводка. Если нужно, об-
ращайтесь, будем помога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данны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раж-
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защиты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крытие большинства рек на 
Сахалине ожидается в период с первой декады апреля по 
первую декаду мая. Возможны заторы льда у гидротех-
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и подъемы уровня воды. На время 
паводка в области создана группировка сил и средств,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2640 человек и 1431 единицу техники. 
Сформирован резерв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способ-
ный обеспечить 3 000 человек в течение 20 суток.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паводкам и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
разования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пределены места экс-
тренного расселения людей, эвакуированных с затоплен-
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основном это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Они способны принять и обеспечить всем не-
обходимым 1422 человека. Завершена расчистка и вывоз 
снега с улиц, на которых расположены основные канавы и 
водовыпуски. Сейчас противопаводковые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и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Как долож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ласти областно-
го центра разрабатывают систем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позво-
лят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едотвратить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водных объектов. Специалисты-гидрологи определят зоны 
подтопления и затопления с учетом антропогенной нагрузки 
и физ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подготовят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защит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Эти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дготовлены четыре пункта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на 830 человек. Идет очистка во-
допропускных труб, расчистка кюветов, устраняются засо-
ры в руслах ре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
га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 повыш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работы 
котельных, водозаборов и электрических подстанций.

Власт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мимо стандартных меро-
приятий,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прос о взрыве особо крупных 
ледовых заторов на реках. Это позволит избежать мас-
штабного выхода воды на пойму.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Зимние Игры            
Паралимпийцев «Мы вместе. Спорт»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

нований состоялась 20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аралим-
пийцы из 16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
ях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кёрлингу на колясках. Игры 
пройдут с 21 по 26 марта на склон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и в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Восток».

Участники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
тербурга, Новосибирской, Самарской, Челябинской, 
Тюменской,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Перм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ев, а также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республик Уд-
муртия и Башкортостан.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
ляют 90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ренеров.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Игр, тренерам 
и зрителям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важаемые спортсмены! Вы – яркий пример стой-
кости и упорства в достижении больших целей. Именно 

вы – те герои, которые мотивируют людей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ег-
да ставит в приоритет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людей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год 
мы вводим новые объекты и совершенствуем уже создан-
ны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нефор-
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стретился с паралимпийцами и 
тренерами. Спортсмены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доступность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а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
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Все пожела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озвучили паралимпийцы, были взяты на кон-
троль, губернатор д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про-
фи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м.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очи Алек-
сандр Алябьев выступает в параллельном зачете за Москов-
скую 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и. В 2022 году он завоевал «сере-
бро» на Зимних Играх Паралимпийцев «Мы вместе. Спорт».

–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я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Я высту-
пал во многих регионах и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по организа-
ц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ахалин впереди всех. Здорово, что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есть склоны для любых целей. Можно 
тренироваться как в скорост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так и слало-
ме и слаломе-гиганте, – поделился именитый спортсмен.

Зрелищной частью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гр в Юж-
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л парад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наменосцами вышли двукратная 
Пара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Александра Францева, дву-
кратный Пара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Валерий Редкозубов,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Александр Аля-
бьев, а также дву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по кёрлингу на 
колясках Константин Курохтин.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приветство-
в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ег Матыцин.

Под громкие аплодисменты зрителей на сцену вышли по-
четные гости –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по физиче-
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Дмитрий Свищёв 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
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Иван 
Потехин, который зачитал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слово председа-
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а Мишустина. Со сцены зву-
чали слова клятвы от имени судей,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ренеров.

Праздник украсили выступления воспитанниц островной 
федерации эстетической гимнастики, танцевальной студии 
«Аритмия», коллектива «Златница» и ансамбля удар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Мирэ» из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
кусств «Этнос». Вок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в этот вечер радо-
вали солисты Академии эстрады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Завершило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Зимних Игр Па-
ралимпийцев зажигание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го Маяка 
спорта, которое ознаменовало старт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
стязания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пройдут на склонах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21 по 26 марта, ежедневно с 09:00. Кёрлингисты буду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Зрителями Игр могут ст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Этапы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Мы вместе. 
Спорт» также пройдут в Новосибирске, Ханты-Мансийске 
и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в Играх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400 паралимпийцев.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развивают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островом              

Парамушир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мерены обеспечить пря-

мое авиацион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Этой тем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совеща-
ни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Северными 
Курилами и Большой землей обеспечивали только верто-
леты и морские суда, которые сильно зависят от погоды.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Парамушир впервые прибыл 
пассажирский самолет. АН-38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
ского сел на новую грунтовую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Он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летное поле длиной 805 метров, ру-
лежную дорожку и перрон. Полоса, способная принимать 
самолеты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19 пассажиров, построена в 
рамках ис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
мира Путина, посвященного развитию авиа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чались регулярные полеты меж-
ду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и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м-Камчатским.

- Запуск этого рейса – важный шаг для создан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Парамуширом. Сегод-

ня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связан 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только 
через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Так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схема сдер-
живает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здает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насел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жителям 
Северных Курил сложно попас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чтобы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или получить лечение в облас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на Пара-
мушире самолеты большей вместимости. Поэтому по пору-
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прорабатываем 
вопрос о выделени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второго этап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расчетам экспертов, длину по-
лосы следует увеличить как минимум на 700 метров.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прибывающие из Южно-Са-
халинска турбовинтовые самолеты вместимостью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Такие воздушные машины есть в парке Еди-
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ся перв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

ки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обсудил с главой муниципально-
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ександром Ивашовым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проблемы территории. Затрагивались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газификаци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ремонта жилья.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ся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Этот транспортный 
узел выполняет роль морских ворот Сахалина. Проект мо-
дерниза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порта-убежища, ре-
конструкцию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хранению и отгрузке рыбной про-
дукции. Дноуглубление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суда с боль-
шой осадкой. По завершении работ ежегодный грузооборот 
Южного погрузрайона увеличится почти в 12 раз, рыбного 
терминала – в четыре раза.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рт станет локо-
мотивом развит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танет серьез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се проектные решения одобр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
ства выделены. И в этом году в порту начнутся строитель-
ные работы. Это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 всю промышленную 
политику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рт станет главным эко-
номическим зве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рост во всех сопутствующих отраслях, 
созда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е только в рай-
оне, но и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величению 
доходов бюджет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доложил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сегодня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газификации. В те-
кущем году тольк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айцентре будут 
введены в строй три новые котельные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Это позволит снизить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затраты. Воздух в городе станет чище. Также подключе-
ны к газу 825 домовладений.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создана 
служба,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гражданам собирать необходи-
мые документы и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на всех этапах.

Осенью в Корсакове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мощная станц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й очистки сточных вод. Она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стоки со всего города. Ввод в строй станции позволит сни-
зить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Анивский залив, который имеет боль-
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Его побережье уже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любимым местом отдыха тысяч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здесь 
строя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жилье, создаются зоны 
рекреации. А в дальнейшем их будет еще больше.

По мнению Александра Ивашова, власти Корсаков-
ского района успешно выполнят поруч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 до конца года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все подъезды в мно-
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Также в районе проведут капиталь-
ный ремонт 15 дворов. Еще на 13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будет выполнен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Корсаков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успешно участвовал в конкур-
се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езульта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выпол-
нен первы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Корса-
ковк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ся второй этап работ.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йоне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астут объемы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аботы прове-
дены на шести зданиях. В 2024-ом будут капитально от-
ремонтированы 24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ы преподавали в СахГУ, и для 

меня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неожиданно, что человек с на-
учной степенью второй год преподает в школе. Поче-
му именно там?

- Я и сейчас преподаю в СахГУ историю России, прав-
да не с такой большой нагрузкой как ранее. СахГУ – это 
моя альма-матер, и я считаю, что коллегам нужно помо-
гать по мере сил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школу я пошла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в лицее № 
1 учился мой сын, поэтому, когда ко мне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о преподавании, не смогла отказать. Для меня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существенная нагрузка (в  связи с посто-
янной нехваткой времени), но уроки краеведения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на практик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одним 
из авторов которого я была. Возможно, в будущем это 

мне пригодится в научной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
ности.

- Недавно стал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НКО. Что это за 
организация?

-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при-
няли решение основать некоммерческую организацию 
«Общество изуч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
вов». Э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чуть бОльшая свобода в 
твор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гранта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в конце 1980-х гг. общество с таким назва-
нием уже существовало. Тогда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был 

Михаил Станиславович Высоков,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были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Ищенко,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Костано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Василевский и 
другие историки. То есть для меня э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значает продолжение традиций 
своих учителей и наставников, возможность объеди-
нить ученых нашей области для более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интервью. Желаем новых 
успехов в Ваш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еседовала Виктория БЯ)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Основная тема                           
исследований -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024년 3월 22일 새 고 려 신 문 (7)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3월 11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위원장 고진)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

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

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5일 개청

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

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

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

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

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

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포청은 올해를 해당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목표

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

외국민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

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

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

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

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

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지털

플랫폼정부위)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

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 실

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

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 휴대전화

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

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가 국

내 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은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
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
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
쪽 두 번째부터)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은 방
통위 사무처장, 최영한 동포청 차장,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추
진단장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모집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 100명 선발                 

4월 12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             

통해 지원 신청 접수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2024

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을 매년 시행하

고 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생활비(재학기간 중 매월 95만원), 최초 입국·

귀국 항공료, 최초 소요경비, 보험료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어 능

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학중

인 장학생들간 지역별 교류 활동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4월 12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신청

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내야 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관할 재외공관과 코리안넷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

다.

40년 전 실종돼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가 미국에 입양된 한

인이 정부의 지원으로 꿈에도 그리던 가족과 지난 18일(월) 상

봉했다.

주인공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입양한인 벤자민 박

(한국명 박동수·1979년생) 씨로, 그는 이날 꿈에도 그리던 어

머니 이애연(1941년생) 씨와 친형 박진수 씨 등 가족을 화상으

로 만났다.

박 씨의 가족 상봉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경찰청(청

장 윤희근)·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2020년부터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무연고 해외 입

양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

자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

는 박 씨가 다섯 번째다.

박 씨의 실종에서 40년만의 가족 상봉까지 사연은 절절하

다. 어머니 이 씨는 지난 1980년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

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다.

남매들은 1984년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

고,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의 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모국 땅을 처음 밟았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을 찾

아갔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2년 재입국해 계명대학교 어학당

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

당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치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야 했다.

친형 진수 씨도 실종된 동생 찾기에 나섰다.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하는 동시에 어머

니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이듬해 8월부터 생겼다. 박동

수 씨와 어머니가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

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

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집중 수

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

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

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최종 

소재지를 파악,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이 씨의 친자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후 경찰청은 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해 그 일정

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한 끝에 18일 40년만에 감격

스러운 만남이 이뤄졌다.

상봉은 당장 입국이 어려운 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

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어머니가 입소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극적인 만남 이후 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친형 진수 씨는 "유전자 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

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

생(박진미, 19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가 가족 찾기

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

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

도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는 기폭제가 되길 바

란다"고 기대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

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5살때 실종돼 이듬해 미국 입양된 한인, 40년 만에 친가족과 만났다 
재외동포청·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시행 '유전자 검사제도'로 성과 3월18일 어머니와 화상 상봉

"가족과 재회한 기쁨 이루말할 수 없어"

2023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단체사진 (사진 재
외동포협력센터)

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본격화과기정통부·방통위·디플정과 업무협약 체결...                                     

올 하반기 시범운영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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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К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яю-

щим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семьи, респон-
денты отнесли качественную бесплатную медицину и 
образование,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плат 
на дет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анка "Открытие".

Каждый второй участник опроса, посвященного 
Году семьи, считает, что в семье должно быть как ми-
нимум два ребенка. Еще 11% опрошенных выступают 
за троих детей и больше. О желании иметь большую 
многодетную семью чаще других заявляли жители Се-
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Рождения одного ребенка достаточно 
для 12%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17% говорят, что в семье 
должно быть столько детей, сколько получится — у 
всех раз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абсолютному большин-
ству опрошенных хотелось бы воспитывать больше 
детей, чем есть в его семье сейчас.

Россияне, как правило, ведут общий семейный 
бюджет (59%). Еще 18% предпочитают "смешанный" 
тип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когда есть и общий фонд, и 
личные бюджеты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Раздельный 
бюджет предпочитают 10% опрошенных. Еще 13% тра-
тят все сами, так как у них нет семьи.

Мн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о необходимом количе-
стве денег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и достатке раздели-
лись. Сумма в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каждого чле-
на семьи приемлема для 16% опрошенных. Чаще всего 
такую сумму назы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
мей. Сумма 30-50 тысяч рублей — ответ 22% и столь-
ко же респондентов говорят о сумме в 50-70 тысяч ру-
блей. Почти каждый пятый участник назвал желаемой 
сумму в 70-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Еще 13% — свыш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труднились с 
ответом 7% опрошенных.

Большинство (51%)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не готовы 
экономить на таких статьях семейных расходов как еда 
(51%),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лекарства (41%), а так-
же на покупке одежды и обуви (28%). А вот в занятиях 
спортом, покупке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и развлечениях ре-
спонденты готовы себе отказать в случае финансовых 

трудностей. 
Для развития семьи, по мнению россиян, особен-

но важно бесплатное качественн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52%), беспла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детей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30%),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детей (29%). Право на 
досрочную пенсию многодетным родителям поможет 
25% опрош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го или льгот-
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 интересна 
20%, помощь в частичном погашении ипотеки хотели 
бы получить 20% опрошенных. 12% заявили, что не 
нуждаются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емейных льготах и пре-
ференциях. Опрос проведен ВТБ и банком "Открытие" 
1-8 марта по репрезентативной выборке среди 150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65 лет в городах России с 
населением боле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예비 엄마들 모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체르다크' 지성-바에서 70명의 예

비 엄마들이 모였다고 '마마페스트' 홍보부가 전했다. 

3월 16일(토)에 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강연, 임신에 관한 

세미나, 활동교실, 의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으로 사할린의 

임신한 여성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마페스트(엄마 축제)'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비 엄마들 사이에 특별히 의미 있는 관계 조성과 경험 공유를 위

한 매개체가 되어 이는 진정 모성 축제였다. 여기서 각각의 참가자

들은 응원과 감성,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졌다.

극동 연방관구와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비 

엄마들의 모임이 조직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девичник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70 будущих мам собрались на 
девичнике в интеллект-баре «Чердак». Об этом сооб-
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амаФест».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16 марта. Для сахалинок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ни слушали 
лекции и семинары про беременнос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а также консультации у врач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МамаФест стал не только источником полезной ин-
формации, но и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созда-
ния непередаваем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будущими мамами. 
Это стало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материнства, где ка-
ждая участница нашла поддержку, вдохновение и новых 
друз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тметим, что подоб-
ные девичники организуют в регионах ДФО и Сибири.

돌린스크의 주민들 자선행사를 위해 
수천 개의 블린늬 구워 

'러시아 여성연맹' 돌린스크 지부 활동가들이 이틀간에 걸

쳐 특수군사작전 참전장병들 지원을 위한 수천 개의 블리늬   

{팬케이크)를 구웠다고 돌린스크 문화센터가 텔레그램 채널

을 통해 전했다. <러시아는 바로 우리!> 자선공연에서 블리늬

를 판매한 자금은 참전장병들을 위한 무전기 구입에 쓰였다. 

"<러시아는 바로 우리다!> 축하 자선공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에게 김사드린다. 오늘은 마슬레니차 축제일이다. 오늘 블리

늬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선행에 참여하

신 겁니다!"라고 행사 주최 측이 감사인사를 전하고 끝으로 활

동가들이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Жительницы Долинска испекли тысячи 
блинов дл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За два дня активистки До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
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испекли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блинов 
для помощи бойц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Долинска.

Деньги от проданных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м кон-
церте «Россия - это мы!» блинов ушли на покупку ра-
ци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ришел на праздничный благо-
твори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Россия -это мы!» и сегодня на 
масленичные гуляния!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купил сегодня 
наши блинчики, вы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благотвори-
тельность!» - поблагодар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В конце активистк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месте мы мо-
жем много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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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

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

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

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

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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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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